
 

 

독립군의 한계 
 

- 백운영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 사역은 뜨거운 

열정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전진하기가 

힘들고 교회 공동체의 응원이 필요하듯이 선교 사역도 함께하는 공동체와 그 사역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단체에 소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 씩 짝지어 파송하셨고 그것을 미래의 사역에 

모델로 던져 주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에 서로 의지하고 

버팀목이 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아셨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으로 만들어 

져서 선교 단체가 된 것입니다.  1792년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 이후에 선교사역 

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간 근거도 선교단체의 시스템을 갖춘데 있었습니다. 성경 

에도 바울처럼 이동하며 전도 사역하는 팀이 있었고 반면에 한곳에 정착하여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여 성도를 양육하는 모델도 존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이든 선교팀 

이든 다 객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은 

하나님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선순환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 좋은 선교 후보생이 저에게 와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불타는 열정을 보일 때 제가 

했던 권면이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늦추고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고 팀으로 관리를 받으 

면서 나가라고 했고 그렇게 진행한 사람들은 몇 십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선교지로 직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이곳 저곳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몇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선교지에서 언어훈련 

이나 문화 적응 과정도 건너뛰고 열정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펼쳐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급하게 현지에 쏟아 붓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았습니 

다 . 그런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몇 년 안되어서 정신적으로 녹초가 되었고 건강에도 

문제를 보였으며 중도하차를 했습니다.  이것은 독립군 선교사(?) 가 지난 수년간 반복해서 

보여줬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사가 단체에 소속이 안되면 현지에서 정착할 때 도움을 줄 선배도 없고, 심리적 어려움 

에 직면했을 때 상담할 사람도 없고, 현지 지도자와 연결점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투명성이나 보고체계도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쪼들릴 때 단체의 도움도 전무합니다.  아니, 선교사도 죄성으로 연약함을 가졌기에 재정의 

유혹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고 후원금의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로서 중요한 

공적 책임을 건너뛰고 빠른 결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혼자 프로젝트를 결정하 

고 본국을 다니면서 모금하여 눈에 보이는 건물과 프로젝트 사역에 집착하다가 비극적으 

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선교는 조직을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돼야만 건강하게 그 사역을 현지 지도력에게 이양하 

고 오랜 후에도 현지인들에 의해서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현지 



 

 

인에게 재산권을 뺏기기 일쑤이고 혹시 거대한 사역을 일구었다면 사역을 이어갈 현지 

제자도, 동료나 후배 선교사도 없어서 민망하게 사역을 문닫아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때론 모금해서 세워진 사역을 돈으로 거래하여 팔아버리고 자신의 노후 계획을 

세우는 양심을 버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열정도 필요하지만 조직과 

규정 , 질서 도 필요하며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에 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